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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일생 동안 적지 않은 수량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읽었지만 이 책은 제 생애 동안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톨스토이 작 소설인데 소설의 제목은 생각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설은 한 노 구두 수선공의 이야기 였습니다. 마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노 구두수선공은 길가에 구두수선 가게를 차려 놓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다는 동안 비몽사몽간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독교도인 그에게 들려 온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너를 방문하련다.”

주님의 음상을 들은 마틴은 너무도 놀라웠고 기뻐서 아침 일찍부터 자기 가게를 청소하고 모든 장비와 가구를 잘 정돈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가게를 잘 치운 후에 그는 일을 시작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새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창가를 보니 군인 한 사람이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군인을 불러들여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그 군인의 눈 치우는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를 안고 눈길을 가는데 방한 코트도 입지 않고 추위에 벌벌 떨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 모자를 안으로 불러 들여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코트를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주님께서 오실까 창문을 처다 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사과 장사를 하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뛰었습니다. 때 마침 어린 아이 하나가 사과를 훔쳐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마틴은 얼른 가게를 나와 그 어린 아이를 잡고 사과 장수 할머니에게 닥아가서 사과 값을 지불해주고 사과를 훔친 어린아이에게  다시는 훔치지 말 것을 타일렀습니다.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고 석양이 찾아 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마틴은 실망했습니다, 기다렸던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는 대로 성경을 꺼냈습니다. 우연히 펼친 곳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마틴의 가슴은 부풀어 왔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구나” 속삭이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상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범람하는 소설, 영화, 노래, 드라마 등을 통해서 남녀간의 사랑, 갈등, 배반, 번민, 다툼, 시기와 질투,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실증이 나도록 접해왔습니다. 저를 평생 인도해준 위의 소설 같은 작품이 많이 나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선한 길잡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끝
